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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선발·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

함진규 의원(새누리당)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9월 19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법조인 선발·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함진규의원실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발제는 국민대학교 이호선 교수가 하였으며, 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이정호 

부협회장이 맡았다.

지정토론자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부회장, 중앙대학교 황인태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양재규 부협회장, 법무법인 시화 김학웅 변호사, 

사법연수원 한석현 자치회장이 참석하였다. 토론회 전체사회는 전하진 

의원이 맡고, 사법시험 존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김용남 의원도 참석하여 

힘을 실어 주기도 하였다. 

함진규 의원은 지난 3월 7일 법률 제9747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4조를 삭제하여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병행하되 로스쿨 

재학생·휴학생·졸업생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사법시험이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되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주요 

언론에서도 고비용 저효율의 로스쿨제도를 강하게 비판하거나 법조인 

선발·양성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함진규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환경·배경·나이·조건 등 어떤 것에도 좌우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편, 함진규 의원은 평소 사법시험과 법원 등 사법제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9월 5일(금)“대법원장이 판사에 대한 평정을 

함에 있어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외부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어 평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